
ABS , 중국에는 밑지고 판다!
저가품 수출공세에 중국발 디플레이션 우려 … 첨단산업까지 잠식

미국시장에 저가 중국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반면, 9.11테러 이후 얼어붙은 미국인들의 소비심리는 좀처

럼 살아나지 않아 치열한 가격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 디플레이션 실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초저가 매장들은 진열대를 대부분 중국산으로 채우고 있다는 1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국이 아니면 초저 가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산 저가 물품으로 가득 찬 일본의 50엔(약 500원) 숍, 미국의 1달러(약 1170원) 숍, 홍콩의 2달러(약 320원)

숍 등 초저가 매장은 세계적 디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있다.

미국 가전협회(CEA) 조사에 따르면, 수입품 중 중국산 비중이 높아질수록 가격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내 비디오 판매가격은 157달러에서 70달러로 하락했고 팩시밀리는 314달러에서

136달러로 떨어졌다.

중국산 제품이 막강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01년 미국에 수입된 DVD플레이어 1800만대 중 61%는 중국 제품이다.

DVD플레이어만이 아니라 미국에 수입된 전자제품 중 중국산 비율은 CD플레이어 70%, 전화기 80%, 비디오와

오디오는 40%에 달한다.

저가 농산품 가전 잡화 부문에서 나타나던 중국발 디플레이션이 이제는 첨단 전자제품과 수지 철강 등 소재

산업으로까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

또 막대한 자국의 수요를 무기로 공급자가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가전제품 제조에 많이 사용되는 플래스틱 범용 소재인 ABS는 2000년대 초반 톤당 1200달러 선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900달러 정도이다. 2001년말에는 670달러 선으로까지 떨어진 바 있다.

특히, ABS를 수입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뿐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중국에서는 600달러까지 하락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생산이 수요에 비해 많은 상황이라 생산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중국에 저가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3년 1월28일 폐막된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잇따랐다.

다보스포럼에서 스티븐 로치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잉 부채, 극단적으로 낮은 저축률, 재정적자

등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된 상황이라며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지 소로스 퀀텀펀드 회장도 서방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품 공세에 살아남으려면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 국면에 다가서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마이클 무사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 수석연구원은 첨단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서

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염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폈다.

LG경제연구원은 중국이 저가품 수출공세를 중화학공업으로 확대하면 중국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며 일본

경제도 막대한 부실채권으로 금융경색이 지속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 붕괴로 금융시장이 위축되면 자산가격 하락과 실물경제의 동반추락이라

는 디플레이션 효과가 미국 등 주요국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로 금융시장

이 경색되면 물가 하락, 기업 채무부담 및 수익성 악화, 투자 위축, 총수요 감소, 물가 하락, 기업수익 악화 순으로

디플레이션에 빠진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전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은 적어도 앞으로의 경제성장 속도는 빠

르지 않을 것이고 기업의 매출 또는 수익성도 점차 약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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